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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을 맞이하여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이 ‘방재 가이드’로 재해 시에 어

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무엇을 해 두면 좋은지를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우가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 
집에 있어도 괜찮을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피 장소를 몰라요.

집에서 대피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 위험한 곳은 없을까?

▶︎▶︎▶  P.40
재해 예측도의 사용법

▶︎▶︎▶  P.28 비상 반출품과 비축품

▶︎▶︎▶  P.36 히라카타시의 대피소

▶︎▶︎▶  P.26 지진 발생 시의 행동

▶︎▶︎▶  P.34
재해 시의 
서로 돕기와 
응급 처치

▶︎▶︎▶  P.24 집안의 안전 대책

비상 반출 가방은 무엇을 넣고 
어디에 놓아 두지? 무거워지지 
않도록 나눠서 두는 편이 좋지.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패닉에 빠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옆집 할머니가 대피할 때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

내 방 옷장이 지진 때 넘어지면 
깔려 버릴 것 같아…

지금 어떻게든 해야겠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매년 자연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라카타시에서도 2018년에는 

진도 6약을 기록한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태풍 21호로 인해 대규모 정전 및 가옥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쳐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

습니다. 감염증의 확산과 자연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수의 부상자와 감염자로 인해 대피소에서의 혼란

이나 의료 붕괴가 우려됩니다. 히라카타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침 및 매뉴얼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생 기자재 배치 및 대

피소 개설 훈련 실시 등 방재ㆍ감재 대책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방재 가이드 개정판은 2021년 5월에 재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촌이 발령하는 대피 정

보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피 권고’를 폐지하고 ‘대피 지시’에 대한 통일과 대피 정보의 명칭 변경에 대해 반

영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제1차 대피소의 장소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게재 내용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소의 대비나 재해 시의 적절한 대피 행동

으로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타카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  P.12
대피 행동의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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